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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입니다.



1919년 2월 일본령 조선 경성부, 조선총독부 청사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경복궁 내)



하세가와 요시미치



일본의 군인이자 정치인

1916년부터 1919년까지

제 2대 조선총독을 지냈다.



1919년 3·1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규모 불만 세력들이

저항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
대일본 제국과 조선의
연대를 절대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 유지군은 이미
저항하는 자들을 체포하였다



대일본 제국의 천황 폐하를
경축하는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거리 곳곳에는 천황 폐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숨어있다.



그들을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라!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하이!!! 알겠습니다!!!



어이! 늙은 조선인!



 아까부터 자꾸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것이 수상하군..!



독립군이라도 찾고 있는 것 아냐?

당장 체포해서 조사해 봐야겠군!



그, 그게 무슨 말이오?

제발 그만둬 주시오...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큰일이야...큰일...이러다가 우리도 잡혀

가는거 아니야?



할머니...어머니...무서워요..



이 상황을 지켜본

주인공(바로 당신!)



품안에 숨겨놓은 태극기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함께 떨리고,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울려 퍼질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일본군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무장한 일본군이 시민들을 위협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당신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고 적을 쓰러뜨린다!!



하지만, 수많은 일본군을 당신 혼자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멈춰라 잡아라 !!!! !!! 절대로 놓치지마!!



유관순 : 독립정신을 일깨운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였다.



어서 이쪽으로, 빨리!



당신은 유관순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도망쳤다.



유관순은 당신을 은밀히 비밀 은신처로 안내했다.



오오.. 반갑네 이름없는 독립 투사여!!



김구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해방 이후에도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

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어서 오게, 젊은이. 나는 김구라고 하네. 우리는

이곳에서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네



자네 혼자서 조국의 자유를 되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거야.



그러니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숨어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이제 당신은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3.1 운동부터 광복의 순간까지,

독립운동가가 되어 나라를 되찾으십시오



방향키 조작 방법

F 키를 눌러 상호 작용 하기

노란색 테두리 상호작용

⬆ 위 방향키 → 캐릭터가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 아래 방향키 → 캐릭터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 왼쪽 방향키 → 캐릭터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 방향키 →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NPC와 상호작용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말풍선 오브젝트는 매우 중요하니 꼭 확인 해주세요!

오브젝트에 가까이 다가가면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왜 이 콘텐츠를 배우나요?

우리는 왜 광복절 이야기를 체험할까요?

나라를 잃었던 아픈 역사를 직접 느껴보며

독립을 향한 용기와 희생을 이해하기 위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광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목숨을 걸고 되찾은 소중한 날이에요.

애국심과 공동체 정신을 느껴봐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요.

오늘의 체험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이 되기를 바라요.


